
21세기 APEC의 경제기술협력

21세기 과학기술산업협력 APE C 의제

98.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6차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

상들은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역량제고와 역내 과학기술 네트웤 및 협력강화를 위한 조치로

서 21세기 과학기술산업협력 APEC 의제(APEC A gen da for S cience and T echn ology

In du stry Cooperat ion in to the 21st Century , 이하 21세기 의제 ) '를 승인하고, 각료들에게

동 의제에서 제시한 원칙, 메카니즘, 공동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동 의제의 작성은 제5차 APEC 정상회의 ( 97.11 캐나다 밴쿠버)의 지시사항이

었는데 동 회의에서 정상들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증대, 무역 및 투자교류와

과학기술의 밀접한 연계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EC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IST W G)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 (E S C)와 고위관

리회의(S OM )에서 동 초안을 검토하여 연례 APE C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APEC내 공식절차와는 별도로 A PEC내 전문분야별 장관회의의 하나인 제3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 ( 98.10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동 의제를 채택하는 등 AP EC내 비공식

승인과정을 거친바 있다. 즉 21세기 의제는 AP EC내 실무논의체인 실무그룹, 경제기술협

력이슈를 총괄 조정하는 소위원회, AP EC내 논의의 실질적 협의체인 고위관리회의, APEC

내 공식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각료회의, 사실상의 최고기관인 정상회의 등 APEC 내부 공식

논의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확정되었다. 이는 과거 산업과학기술이슈가 실무그룹과 전문가

회의, 그리고 AP EC내 비공식 부문별 장관회의 차원에서만 실질적으로 논의되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8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의 설립은 AP EC 회원국이 명목상 양

대 이슈중의 하나로만 머물렀던 경제기술협력 논의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종

합조정하는 메카니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21세기 의제의 채택은

A PEC내 경제기술협력 논의를 위한 자체조직이 정비된 후 A PEC내 공식 논의절차를 거쳐

합의된 공식문서라는 의의를 둘 수 있다.

동 의제는 21세기를 앞두고 A PEC내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의 기본원칙, 추진방안 및

중점추진분야를 제시하고, 동 의제의 실행을 위한 각 A PEC fora 및 회원국들의 역할을 제

시하고 있다. 즉 APEC 무역투자자유화 논의가 초기 비전설정과 계획수립단계를 거친 것

과 마찬가지로 경제기술협력 분야의 비전설정과 계획수립 단계인 셈이다. 동 의제는 우선

21세기 APEC의 비전으로서 산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근거한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아태공동체 (A sia P acific Com m unity )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협력과 공동연구활동의 원칙으

로서 개방성 (open acces s ), 공정한 수익 (b alan ced ben efit s ), 민간부문 참여, 지원적 규제제도

(supportiv e regulatory fr am ew ork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APEC의 비전달성 방안으로서

정보활용/접근 증대, 인적자원개발 증진, 비즈니스환경 증진 (im prov ed bu sin ess clim at e ), 정

책대화/검토 제고 (enhanced policy dialogue an d review ), 네트웤과 파트너쉽의 촉진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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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동의제가 제시한 중점 추진분야는 생명공학, 환경 및 청정생산

기술, 통신, 정보기술, 첨단물질, 메카트로닉스, 수송, 자원관리기술, 에너지, 지속가능농업,

긴급상황대비 및 기상예측 (em erg ency preparedn ess and clim at e predict ion ), 자연자원개발

등의 21개이다. 마지막으로 이의 시행방안으로서 전체 APEC fora (특히 IST W G)는 합리적

시간내에 ' 21세기 의제의 비전과 원칙을 지원하는 구체적 이니셔티브와 활동계획을 수립수

행할 것이며,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산업과학기술협력을 강화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수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AP EC의 경제기술협력소위원

회 (ES C)는 동 의제의 이행을 총괄하고 그 진도보고를 99 각료회의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서 IST W G은 제16차 실무그룹회의 ( 99.3 홍콩)에서 21세기 의제의 원

활한 이행을 위하여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한국 등 7개국으로 조정그

룹을 구성하고 동 의제관련 APE C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진도보고서

를 작성하고 있다. 동 진도보고서은 현재 AP EC 개별 fora에서 21세기 의제와 관련되어

총 185개 과제가 진행되는 등 과제수행 차원의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실무

그룹의 정책이슈 논의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APEC 과학기술산업

협력은 특별한 기획없이 실무그룹등 개별 AP EC fora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 PEC내 주요논의의 변천

이처럼 역내 산업과학기술 협력이슈가 정상회의 등 APEC 공식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된 것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APEC내 논의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APE C은 89 아태지역의 정부간 협의 포럼으로 창설된 이래 무역자유화 및 투자

원활화(T rade and Inv estm ent Liberalization an d F acilit at ion , T ILF ) '와 경제기술협력

(Econom ic and T echnical Cooperat ion , ECOT ECH ) '이라는 양대 주제를 축으로 활동을 수

행하였으나 그동안 논의의 중심은 선진권 회원국의 관심사항이었던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

활화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에 개도권 회원국의 관심사항인 경제기술협력 부문은 실무그룹

차원에서의 과제수행 및 APE C내 전문분야별 장관회의인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

회의,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A PEC 차원의 종합적인 조

정 메카니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93 이루 정례화된 APE C 정상회의의 의제와 합의문을 살펴보면 APEC내 주요논의의

변천과정을 가늠할 수 있다. 제1차 APE C 정상회의 ( 93.11 미국 시애틀)에서 정상들은 경제

사회적 복리증진과 역내 불균형 감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아태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

하고 무역투자위원회 (CT I)를 설치하여 무역투자자유화 이슈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

였다. 제2차 정상회의 ( 94.11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회원국들은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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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일정으로 무역투자 부문의 자유화에 합의하였

다. 제3차 정상회의 ( 95 일본 오사카)에서 회원국들은 제1부 무역투자 자유화와 제2부 경

제기술협력에 대한 실행의제를 담은 오사카 행동의제 (Osaka A ct ion A gen da : OAA )를 채

택하였다. 제4차 정상회의 ( 96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원국들은 보다 구체적 계획을 담은 마

닐라 행동계획 (M anila A ct ion Plan for APEC: MAPA )를 채택하였다. 97 캐나다 정상회

의는 지금까지 비전과 계획의 수립단계를 지나 이행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무역투자 자유

화 관련 일부분야에 대한 조기자유화 논의 (Early Volunt ary S ect oral Lib eralization , EVSL )

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98 정상회의는 동 논의에 자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일부품목에

대한 자유화논의로 W T O에 이관하기로 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즉 비전과 계획의 수립단계를 지나 협상과 실행단계에 이르러서 APEC은 무역투자자유화

논의에 있어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간 협의체로서 AP EC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Y2K , 아시아 금융위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이슈와 함께 경제기술협력분야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APE C내 경제기술협력 논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가?

89 창립회의에서 APEC 각료들은 경제연구 (econ om ic studies ), 무역자유화, 투자, 기술이

전, 인적자원개발, 부문별 협력 (sectoral cooperat ion ) 등에 관한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 분야는 무역투자 데이터 , 무역

진흥 , 투자확대 및 기술이전 , 인적자원개발 , 에너지 , 해양자원보존 , 통신 등 7개 실무그

룹의 활동분야가 되었다. 여기에 91 서울 각료회의에서 수산 , 교통 , 관광 등 3개 부문이

추가되어 실무그룹의 영역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실무그룹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수행 및 관리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AP EC내 경제기술협력이슈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번번히 선진권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곤 하였

다. 95까지 APEC 실무그룹 내에서 200여 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연

구 및 세미나 형태로서 실질적 협력의 사전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95 일본은

P artner ship for Progress (PF P )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A PEC내 공동과제가 조사연구

및 세미나 단계에서 보다 가시적 협력과제로 진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동 이니셔티브는 보다 본격적인 협력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AP EC 조직내 상설기구 신

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속 재정조달에 대한 부담과 상설기구 신설에 대한 회원국

의 반대로 동 이니셔티브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회원국간의 협의 끝에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 (T ILF ) 분야 중 표준 및 적합 (st an dards and conform an ce) , 지적재산권 ,

경쟁정책 관련분야에 대한 관리기법 및 기술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내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무역자유화 및 투자원활화 (T ILF )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만 합의한 것이다.

- 3 -



이러한 배경에서 개도권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기술개발 이슈를 보다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96 APEC 각료회의 (필리핀 마닐라)

에서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 프레임워크에 관한 선언 (Declar at ion on an AP EC F ram ew ork

for Str engthenin g Econom ic Cooperat ion and Dev elopm ent , 이하 마닐라 프레임워크 )을 채

택하기에 이르렀다. 동 선언에서는 경제개발협력의 목표, 원칙과 함께 6개 협력우선분야

(priority them es )를 선정하는 등 역내 경제기술협력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다. 6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육성, 경제인프라구축, 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harn essin g techn ologies for the future, 환경친화적 개발, 중소기업의 역동성 개발 및 강화

이다. 그 후 경제·기술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고위관리회의 의장, 각 위원회 의장

및 실무그룹 간사국이 공동으로 참석하는“전체위원회 (Com m it tee of th e W hole : COW )”

가 개최되었으나 동 회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기술위윈회와

같은 조정 메카니즘의 설립요구 주장이 지속되었다. 마침내 개도권과 선진권 회원국의 의

견을 절충하여 98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 (Sub com m it t ee on

E cot ech ) 구성에 합의하였다.

향후 전개방향

그렇다면 향후 APEC 경제기술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선 APE C내

관련체제의 정비와 대외여건의 변화는 동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

았듯이 APEC 경제기술협력 논의를 총괄 조정하는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의의 설립과 21세

기 의제가 APE C내 공식논의절차를 걸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A PEC내 경제기술협력

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는 APEC 선진권회원국 등 주요국들

이 동 논의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AP EC내 무역투자자유화 논의가

비전설정과 계획수립단계를 지나 구체적 협의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APEC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차선책으로서 경제기술협력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기술협력 이슈에 대한 방향성의 불명확성, 리더십의 취약성 등

은 동 이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세기 의제와 마닐라 프레임웤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원칙, 메카니즘 등은 상호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실행방

안 등은 아직 추상적 선언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제기술협력 관련 총괄기구가 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로 설립된 사실에서 보듯이 동 이슈에 대한 선진권회원국의 지속적이고 강력

한 견제에 대비하여 개도권 회원국의 조직적 대응은 아직도 몹시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AP EC의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Y2K , 전자상거래 등의 이슈에 대하여 경제기술협

력소위원회가 자신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련이슈에서 리더십의 취약성

을 드러내고 있다. AP EC내 경제기술협력 이슈의 초기단계에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의 뉴

질랜드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올해 APEC내 경제기술협력 논의의 방향과 무게는 향후

A PEC내 동 논의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게 하겠다.

- 4 -


